
제가 풀어본 입다 딸의 생사 여부 
 

다들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쉽게 나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반대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합쳐질 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반된 견해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반된 견해 요약) 

 검토 항목 번제 헌물 NO 번제 헌물 YES 

1 
(30절) 입다가 {주}께 서원하

여 이르되 

서원 당시 입다 생각에 사람

은 포함하지 않고 서원했다 

사람도 포함했다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원했다. 

2 
(31절) ‘무엇이든(whatsoever)

과 그것을(it)’의 의미 

사람은 포함 안 된다 사람도 포함 된다 

3 (31절) 번제 헌물로 드려졌나 아니오 예 

4 
(37절) bewail my virginity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자기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

여 애곡하고 

5 

(39절)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

로 그녀에게 행하니  

사람은 번제 헌물로 드리지 

못하므로 ‘{주}를 위하여 드

린 자’로 드렸다.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고 서원

한 대로 불로 태워 드렸다. 

6 
(39절)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

라 (she knew no man) 

결혼하지 않았다 처녀로 죽었다 

7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

다 가서 나흘씩 애곡한 이유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못하

고 처녀로 평생을 살게 되었

기 때문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번제 헌물이 되어 죽게 

되었기 때문 

* 요약해서 언급한 것 외에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된 견해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번제 헌물로 드려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진실 찾기에 나서 보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일곱 명의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부활하면 누구

의 아내가 되느냐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성경 기록이 생각납니다. 그때 예수

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마 22:29)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시고 나서,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대답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입다의 딸 문제를 분명하게 풀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요점 1: 성경 기록들을 알면 잘못하지 않는다. 

 

요점 2:  [하나님]을 알면 잘못하지 않는다. 

-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두개인들

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포인트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범

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

라 (골 1:10)”고 권면하셨습니다. 

 

※ 위의 (마 22:29)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요점 1’을 사용해도 잘못하지 않고, ‘요점 2’를 사용해

도 잘못하지 않으며, 두 가지 요점을 모두 사용해도 잘못하지 않습니다. (논리식 “(NOT A) AND 

(NOT B) = (NOT C)”의 대우(對偶) “A OR B= C”에 해당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제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1) ‘요점 1’에 따라 성경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입다의 딸이 번제 헌물로 드려졌다고 

결론이 나면 ‘YES’ , 아니면 ‘NO’를 답안지에 적어 주십시오. 

 

네. 제출된 답안지를 보니까 YES도 있고 NO도 있네요. 시험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험 2) ‘요점 2’에 따라 성경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입다의 딸이 번제 헌물로 드려졌다고 

결론이 나면 ‘YES’ , 아니면 ‘NO’를 답안지에 적어 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답안지에 YES도 있고 NO도 있습니다. 

 

 제출된 답안지를 토대로 (시험 1)과 (시험 2)에서의 응답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번제 헌물로 드려졌으면 ‘Yes’ , 안 드려졌으면 ‘No’)  

응답 

유형 

 [하나님]을 알고 

얻은 답 

성경 기록들을 통해 

얻은 답 
설    명 

A YES YES 
논리적으로 OK. 

하나님은 악하시고, 인신 제사를 받는다.  

B NO YES 예수님께서 주신 요점들을 잘못 사용함 

C YES NO 예수님께서 주신 요점들을 잘못 사용함 

D NO NO 
논리적으로 OK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신 제사를 안 받으신다. 

 (요점 1)을 사용하든 (요점 2)를 사용하든 답은 동일하게 나와야 함. 



정답: (응답 유형 D)  

채점관: 히브리서 기록자 (바울) 

채점관 평가(추정):  

(응답 유형 A) 

입다의 서원에 관한 성경 기록을 잘못 해석하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번제 헌물로 받으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으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  

입다가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렸다고 함으로써 믿음의 본으로 기록한 채점관에 정면 도전하고, 

차라리 입다 보다는 입다의 딸의 믿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므로 낙제점을 줍니다. 

 

(응답 유형 B) 

입다가 딸을 번제 헌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

다. 

 

(응답 유형 C) 

입다가 딸을 번제 헌물로 드리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 않거나 안티 

크리스천인가 봅니다. 시험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응답 유형 D) 

성경 기록을 잘 해석하였고, 하나님도 올바로 알고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좋습니다. 

채점관이 히브리서에 믿음의 본이 되는 특출한 사람들 중에 입다를 올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

지하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한 믿

음이 후대에까지 길이 빛나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임. 입다의 딸이 번제 헌물로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 들이고 죽는 믿음을 보였다면, 그 믿음은 아버지 입다 보다 더 훌륭한 것

일 텐데 번제 헌물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다의 딸을 기록하지 않았음. 사사기 11장을 읽

을 때도 입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는데 입다의 딸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서치 라이트를 

입다의 딸에게 비추지 말고 입다에게 비추려는 의도임을 알아야 함. 여리고 정복 때의 창녀 라합

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채점관인 나도 그 이름을 다시 거명하였지 않았는가. 입다의 딸이 숭고

한 희생 정신과 투철한 믿음으로 번제 헌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면 왜 그녀의 이름

이 감추어져 있겠는가.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기록에 하나님께서 인신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면 성경 기록 해석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되신 하나님이 식인종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

질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먼저 나서서 사람을 번제 헌물로 받아 잡수신 하나님을 광

고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

에게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